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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시설청소년 297명이었으며,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도구로 자립의지는 자
기효능감 척도 9문항, 개인적 통제력 척도 5문항, 근로의욕 척도 5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자아탄력성 
14문항과 희망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 희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희망은 종속변인인 자
립의지를 56% 설명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이 희망보다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dolescents 
living in residential cares purposely selected in Chungnam province, Seoul and Incheon. Firstly, the result showed 
th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among independent will, ego-resilience, and hope. Secondly, ego-resilience 
and hope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s significantly influenced independent will. Thirdly, the result also 
proved the mediated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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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국 280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은 17,586
여명에 이르며[11] 만 18세가 되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으로 퇴소하는 시설청소년 중 상당수가 자립에 대한 준
비가 충분치 못하여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의 대책은 시설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부적응자란 편견도 실존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
소년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이는 시설청소년이 많고

[1], 높은 역경수준과 탄력성을 함께 지닌 시설청소년들
은 내적 갈등과 외적 충격들을 인내하면서 이타적 행동
과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자기성찰을 심화시켜 나
가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16]. 시설청소년에게 있어 강
한 희망은 과도기적 삶을 견디게 하고[25], 불안을 감소
시키고 어려운 상황을 잘 다루기 위한 힘과 용기를 준다
[27]. 

희망의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인생의 과
도기에서 극심한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설청소년에게 희
망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중요변인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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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시설청소년
의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자아탄력성, 
희망과 자립의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탄력
성과 희망의 자립의지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립의지

일반적으로 자립은 경제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의미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시설청소년에게 자립의 의미는 경제
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삶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래
에 대한 의지반영,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12]. 시
설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로는 퇴소예정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와 자립준비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13]와 자립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시설청
소년의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0,12] 등이 
있으나 시설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희망의 관련성을 연구
한 논문은 거의 없다. 

2.2 자아탄력성

탄력성은 역경과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
적인 접근을 구사하는 힘으로 시설청소년 중에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청소년 개인의 적응능력 즉 탄력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15]. 즉, 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사회
적 적응을 잘하는 반면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 문제행
동이 더 빈번했으며[7], 탄력적인 시설청소년들은 매번 
위기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자기 자신만의 대처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해가며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긍정과 희망을 높이고[12] 
도전들을 통하여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신장시
킨다고 할 수 있다.

2.3 희망

Snyder[27]는 희망을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반
적인 지각으로만 보는 정의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목표지향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희망주도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 희망경로가 상호작

용하여 만들어진 긍정적인 동기상태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생각하고 도움
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
을 도와줄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
히고 있다. 희망은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4] 
가출청소년의 회귀과정에서도 비행과 부적상관을 보이며
[14], 위험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보호요인[9]으로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
였을 때 희망은 문제의 극복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4 자립의지, 자아탄력성 및 희망과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탄
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능성과 환기적(evocative)인 접근을 
통해 회피적 대처방식보다 적극적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독립성을 극대화시켜 성공적인 자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23]. 또한 자아탄력성과 희망과의 연구
에서는 청소년 위기위험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
아탄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희망을 높일 수 있으며 성
장과 연결되는 기회로 만들었다[19]. 그리고 학교적응에 
있어서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희망을 설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응
을 잘하는 탄력적인 청소년을 통해 희망의 긍정적인 영
향력을 증명하였다[9].  

희망은 역경상황, 특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효
과를 발휘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고[20], 심리적 허탈감에 빠진 중년여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노년기의 자립을 준비시키는 강화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며[3], 십대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새로운 
삶의 개척과 사회복귀과정의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자립
에 대한 삶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요약하면 자립의지, 자아탄력성 및 희망이 서로 영향
을 미치는 관계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나 희망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충남, 서울, 인천의 시설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
답한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3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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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한 총 297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거주지별로 도시 51.9% 

(154명), 농촌 48.1%(143명)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성
별로는 남자 65%(193명), 여자 35%(104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입소기간은 1년~5년이 39.7%(118명), 5~10년 33.0% 
(98명), 10년이상 24.6%(73명), 모름 2.7%(8명)로 대부분 
중학교 전 88.4%(260명)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단위:명  %)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93 65

여자 104 35

거주지역 도시 154 51.9

농촌 143 48.1

학교급

초등생 113 38

중등생 121 40.7

고등학생 54 18.2

대학생 9 3.0

방과후
하는일

학원수강 86 29.0

 아무것도 않한다 174 58.6

근로 13 4.4

무응담 24 8.1

입소기간

1-5년 118 39.7

5-10년 98 33.0

10년이상 73 24.6

모름 8 2.7

 

3.2 측정도구

자립의지는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금열[6]이 수정
한 자기효능감 척도 9문항, Heppner & Petersen

[24]의 개인적 통제력 척도 5문항, 김미라[5]가 수정 
보완한 근로의욕 척도 5문항으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지
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으며, Cronbach's α는 .809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해리, 
조한익[1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48문항 중 외적 보
호요인을 제외한 개인 내적 요인척도 24문항을 활용하였
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고 Cronbach's α는 .897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와 Sympson 

[29]이 개발한 희망척도를 최유희 등[18]이 청소년을 대
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명히 아니다’ 1점에서 ‘분명히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고,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768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
아탄력성, 자립의지, 희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
아탄력성과 자립의지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Baron과 Kenny[21]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자아탄력성, 희망, 자립의지 간의 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 배경을 기
초로 설정된 변인들의 투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자립의지와 희망(r=.643, p<.01), 자립의지
와 자아탄력성(r=.684, p<.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아탄
력성, 자립의지 및 희망 모두 중간 점수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자아탄력성, 희망, 자립의지 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
통계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M(SD)

자아탄력성 3.32(.48)

자립의지 .68
**

3.36(.57)

희망 .59
**

.64
**

2.59(.38)

                                      (N=297)

 **p<.01

4.2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희망은 자립의지를 56% 설명하였으며, 자아탄력성(β=.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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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2 F Sobel's test

1단계 자아탄력성 희망 .47 .59 12.65*** .35 159.96***

6.49***2단계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81 .68 16.11*** .47 259.51***

3단계 자아탄력성
희망 자립의지 .55

.54

.47

.37

9.67***

7.58
*** .56 183.24***

***
p<.001

[표 4] 자립의지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ego-resilience and hope on independent will

(N=297)

p<.001)과 희망(β=.37, p<.001)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중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희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자립의지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희망의 중다회귀분석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go-resilience 

and hope on independent will

B SE β t

자아탄력성 .55 .06 .47 9.67***

희망 .54 .07 .37 7.58***

R
2
=.56, df=2/296, F=183.24

*** 

(N=297)

 ***p<.001

4.3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변인
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1]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s test[29]를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자아탄
력성은 희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β=.593, p<.001),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도 자
아탄력성은 자립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β=.684, 
p<.001).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희망이 자립
의지에 끼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366, 
p<.001), 희망과 함께 투입된 자아탄력성은 두 번째 단계
에서의 자립의지를 예측한 자아탄력성보다 그 영향이 감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684에서 .467).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
차가 만족되었다. 이를 통해 희망은 자아탄력성과 자립의
지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β 값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즉 매개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에서 Z값은 6.49(p<.001)로 1.96보다 크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

성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희망이 중
요한 매개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자
립의지의 희망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매개변인
 희망

     .59*** ↗  ↘  37*** 

독립변인
자아탄력성 →  .68

***
(.47

***
) 

종속변인 
자립의지

[그림 1]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

[Fig. 1] The mediated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 변인들 중 희망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
으며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는 자아탄력성 및 희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희망은 자립의지를 56% 설명하였
으며, 자아탄력성과 희망 모두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중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립의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
개효과 검증결과, 자아탄력성이 희망을 매개로 자립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 자
체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희망이 매개함으
로써 자립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자아탄력성이 낮더라도 희망수준을 증진시킨다면 자
립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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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자
아탄력성과 자립의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청소년들이 자신의 원가족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등, 비관적인 생
각을 가지고 있더라도[5] 이들의 희망을 높인다면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인인 자립의지도 높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희망에 관한 연구 및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청소년에 관한 희망연구의 한
계로 희망과 자립의지간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른 연
구와 비교검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많은 외국 연구
에서 제시된 희망의 개념을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
황에 맞는 희망개념 및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서울, 인천 및 충남권의 일부 시설청소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표집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일부지역에 편중된 연구가 아닌 전국적인 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연구결과 도출
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희망과 자아탄력성, 자립
의지와의 관계규명을 통하여 시설청소년들에게 인생성공
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립의지와 희망의 관계에서 변인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한 후 실의에 있는 시설청소년
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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